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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새학기 대학생 소비자피해 

예방 캠페인 실시

대학생 소비자 피해는 방문판매나 다단계판매 등으로 인해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데, 입학 또는 개강 시기인 3~4월에 피

해가 집중되고 있어 대학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구체적인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강의실이나 캠퍼스에서 특별할인 등을 

언급하며 충동구매 유도, 학교·교수추천을 사칭하며 교재구

입이나 강의등록 권유, 계약 후 포장훼손 등을 이유로 청약철

회 거부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새학기를 맞아 대학생 소비자들의 피해

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소비자단체와 연계

하여 ‘대학생 소비자피해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해당 캠페

인은 2월 23일 대전 을지대학교를 시작으로 영남대, 대구한

의대 등에서 진행되었으며, 향후 다른 지역 대학에서도 개최

될 예정이다. 오리엔테이션 교육 및 교내 캠페인을 통해 소비

자교육을 실시했으며, 캠페인 현장에서 실제 피해사례와 피

해를 입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투명홀더 및 리플릿으로 제

작해 학생들에게 제공하였다.

한국소비자원은 2016년부터 지자체·소비자단체·대학과 협

업하여 대학생 소비자피해 예방 캠페인을 실시해왔으며, 앞

으로도 대학생 외 고령자·이민자 등 사회 배려계층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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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소셜미디어 마케팅 부당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4월 한 달 간 2018년 「사기피해방지의 

달(Fraud Prevention Month)」 국제 캠페인을 실시한다. 

사기피해방지의 달 캠페인은 국제소비자보호집행기구(ICPEN)*

가 사기성 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2005년

부터 매년 2~4월에 시행하는 연례 캠페인으로, 매년 20여 개

의 ICPEN 회원국이 참여한다.

올해 캠페인 주제는 ‘소셜미디어 마케팅 부당행위’로, 소셜미

디어 기반 광고 및 거래 과정에서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로 인

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며 글로벌 소비자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소셜미디어 관련 

부당 마케팅 사례와 소비자 주의사항 등 피해 예방 정보를 제

공하고 주의를 당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행사기간 동안 3회에 걸쳐 홈페이지와 공식 

SNS(페이스북·인스타그램)에 관련 정보를 시각화한 카드뉴

스를 제공한다. 첫 회에는 ‘소셜미디어 광고를 통해 구입한 의

류·신발 소비자 피해’, 두 번째는 ‘소셜미디어 광고를 통한 

유명 브랜드 사칭 해외직구 쇼핑몰’, 마지막으로 ‘소셜미디어 

가짜 후기 소비자 피해’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캠페인에 대한 소비자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사방달을 

공유해주세요’ 국민 참여 이벤트도 진행한다. 참여방법은 한국

소비자원이 제공하는 카드뉴스 또는 캠페인 안내 포스터를 최

소 3회 이상 공유하고 ‘참여하기’ 페이지에 해당 링크를 남기

는 것으로,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글로벌화하고 있는 소비자문제에 대

응하기 위해 국제소비자보호집행기구(ICPEN) 주관 ‘인터넷 

청소의 날’, ‘사기피해방지의 달’ 등의 국제 캠페인은 물론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 국제소비자제품안전기구(ICPHSO) 

등 다양한 국제기구의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2018년 「사기피해방지의 달」 

국제 캠페인 실시

*	� 국제소비자보호집행기구(ICPEN, International Consumer Protection and Enforcement 

Network) : 1992년 결성된 소비자보호 정부기관들의 네트워크로 한국소비자원, 미

국 FTC 등 현재 약 58개국의 회원기관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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